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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중구의회 7월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반납 관련 질의 결과>
- 중구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재발 방지를 당부한다! -



중구의회는 7월 1일 개원 이후,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채 7월 말까지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구의회 의원들은 파행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 7월분 월정수당과 의정활
동비 305만 7000원(실수령액 283만 1390원)을 수령했다. 

이에 지난 8월 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명의 중구의원(이미 반납한 박찬근 의원 
제외)들에게 7월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반납 의사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냈다.

먼저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연수, 이정수, 김옥향, 안형진, 조은경 의원 5인은 “금번 파
행의 책임자들 민주당 불참의원들 및 주동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하고 자유한국당 5명
의 의원은 파행의 책임이 없고 성실하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으므로 의정비 반납할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대로라면 파행의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들에게 있다. 하지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자유한국당 중구의원들은 책임이 없는
가? 그것이 주민의 뜻인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당을 떠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어
야 했다. 개원 후 파행기간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상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
가? 파행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넘기며 방관한 것을 '성실하고 정상적인 의
정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김연수, 이정수, 김
옥향, 안형진, 조은경 의원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육상래 의원은 “본인이 의정비를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는 반납할 
의사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적절한 시기에 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로 답변했다. 

육상래 의원 또한 자신의 답변에 대해서 조속히 실행하고, 반납 결과를 분명히 밝히기
를 바란다. 중구의회 의장 후보였던 육상래 의원도 파행에 대한 책임을 막중히 느끼며, 
향후 파행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서명석 의장, 정옥진, 안선영, 정종훈, 윤원옥 의원 등 5인은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 반납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박찬근 의원은 의정비를 반납했고, 
자유한국당 5인과 육상래 의원이 의사를 밝힌 것과 비교하면 실망스런 태도다. 다시 말
해 향후 파행이 또 다시 있어도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으며, 의정비만 받겠다는 모습 아
닌가? 이것이 과연 선출직 의원의 모습인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서명석 의장을 비롯해 
정옥진, 안선영, 정종훈, 윤원옥 의원은 어떤 식으로든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주민의 세금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의정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중구의회는 7월 한 달 동안 원 구성 파행으로 본회의가 열리
지 않았다. 중구의회 의원 모두가 일하지 않은 것이다. 일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의정비
를 지불하고 싶은 주민은 없을 것이다. 중구의원들 스스로 지급 받은 월정수당과 의정활
동비만큼 의정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중구의회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
으므로, 중구의원 전체가 의정비를 반납하길 주민은 바라고 있다.  

 
비록 7월 30일 이후 임시회에서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로 원 구성을 마무리 했지

만, 중구의회가 개원한 7월 한 달 동안 의장 선출 후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파행한 것
은 중구의회 전체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 분명한 건 이번 파행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중구의회 의원 전체는 7월 한 달간의 중구의회 파행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
히고, 무엇보다도 파행 재발 방지를 주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이번 중구의회 의정비 반납 질의 회신 결과는 이번 보도자료 뿐 아니라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중구 주민을 비롯해 대전시민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
다. 

또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중구 주민은 물론 대전시민과 함께 중구의회 모니터링
을 통해 중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낱낱이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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